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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지  면) 12.5.(목) 석간

(인터넷) 12.5.(목) 06:00

한일 바이오 협력,
글로벌 시장 공동진출까지 확대

- 한일 바이오벤처 18개사, 보스턴에서 합동 IR 개최 
- 국내 바이오벤처 4개사, 세계 정상급 VC에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 선보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4일(수) 오전 9시(현지 

시각) 미국 보스턴 ‘르메리디언 보스턴 캠브리지’에서 ‘한일 바이오벤처 

합동 IR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국내 바이오벤처 4개사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10일 오영주 

장관 주재로 개최된 ｢한-일 바이오 에코시스템 라운드테이블｣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한일 양국 바이오벤처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도모하고자 

마련하였다.

  세계 3대 VC 중 하나로 모더나를 탄생시킨 미국 바이오 전문 투자사 

‘플래그십 파이오니어링’과 세계 3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스웨덴의 ‘EQT’ 

등 22개의 글로벌 VC‧CVC가 한일 양국의 바이오벤처와 1:1 비즈니스 

협력 관계를 모색하였다.

  이날 IR에 참여한 국내 기업들은 세포·유전자치료제(CGT) 등 

첨단바이오 기술을 개발하는 바이오벤처로, 충북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일본 쇼난 아이파크에 입주하여 일본의 제약사, 대학, 병원 등과 

공동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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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오후 인근 다케다 제약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바이오 VC, 

글로벌 빅파마*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양국 바이오 벤처기업의 피칭과 

함께 아시아 바이오 생태계와 투자환경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거대 제약회사

  중기부 윤석배 특구정책과장은 “바이오벤처 생태계가 활성화된 

우리나라와 신약개발 경험이 많은 제약기업을 다수 보유한 일본과의 

협력은 글로벌시장 진출에 효과적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한일 

양국의 바이오기업이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찾는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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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일 바이오벤처 IR·토론회 참여 VC·CVC 및 기관

□ 국내 바이오벤처

   

기업명 대표자 주요내용

입셀 주지현
◦유도만능줄기세포 기반 치료제 개발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치료제 개발 및 세포주 생산

유스바이오

글로벌
유승호

◦ 세포배양액 개발 전문기업
 내피콜로니형성세포 분리·배양 기술

리코드 문지숙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 및 개발
 줄기세포 유효물질 활용한 탈모 재생 효능 실증 및 제품화

세포바이오 박현숙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 및 개발 
  3차원 줄기세포 골분화 유도기술 보유

□ 바이오 VC/CVC

◦ All Terrain Partners, AN Venture Partners, Asahi Kasei Pharma 

Corporation, Astellas Pharma, Atlas Venture Life Science Advisors, 

Chugai Venture Fund, Curie.Bio, Dana-Faber Cancer Institute, Eli 

Lilly and Company, EQT Partners, Fast Track Initiative, Flagship 

Pioneering, Fortunatus Capital, Mass Medical Angels, Merck, 

Mitsubishi Tanabe Pharma America, MP Healthcare Venture 

Management, Ono Venture Investment, Playground VC, RA Capital 

Management, Takeda Ventures, TPG(22개)

□ 주요 기관 관계자

◦ 일본 쇼난아이파크 후지모토 토시오 대표

◦ 미국 랩센트럴 매기 오툴(Maggie O'Toole) 부대표

◦ 다케다 제약 앤디 플럼프(Andy Plump) R&D 부문 사장

◦ (韓) 중소벤처기업부, (日) 경제산업성 관계자 참석


